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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보는 전시

2018. 10. 11 - 10. 17 한벽원미술관(T.02-732-3777, 삼청로 83)

올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날씨였지만,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다가

오고 있다. 여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인 한울회가 39년의 역사를 

가지고 2018년 10월 삼청로 83, 한벽원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함도 참으

로 의미가 깊다. 한벽원미술관은 서울대미대 교수로 재직하였던 장우성 교수

(호 월전)가 남긴 미술관으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장학구 이사장이 현재 관

장의 직분을 맡고 있다.

한울회가 1980년 10월 제 1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2회 정기전과 4

번의 특별전을 열게 됨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 대선배들의 역할이 

크다고 할 것이다. 90세를 넘긴 49학번 심죽자, 정정희 작가와 50학번 이신

자 작가, 51학번 박근자 작가, 52학번 이인실 작가  56학번 김시용, 김재임, 김

지열, 정선화, 최애경, 현숙자 작가, 57학번 권녕숙, 강영수, 심차순, 이경자 작

가 등 나이를 불문하고 작품활동을 왕성히 함으로써 후배들에게 매우 큰 영

향을 주고 있다. 

"한울회전에는 작가의 살아온 삶이 스며있는 생생한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

다. 일상의 서정, 삶의 즐거움, 세상과의 소통,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솔

하게 배어있는 예술혼이 들어 있습니다." -  서울미대 학장 문주 축사 중에서-

전시회는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감동이 흐른다. 

한벽원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장학구 이사장을 비롯 김소

선 전 회장, 안말환 작가, 그리고 1회부터 41회까지 전임 임원들의 노고가 있었

으며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고한 임원들과 운영위원, 그리고 전시회를 위해 역

작을 출품해 준 회원들이 있기에 한울회는 쉬지않고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. 앞

으로도 한울회는 후배들의 성장을 기대하며 발전하기를 기원한다. 

김광숙_Where are they going? I  72.7×91cm  Mixed media  2018 최명애_식물  50×60cm  Acrylic on canva

김성연_모자  40×60×15cm  테라코타  2015 

김지명_하늘을 쥐어짜다 2018  90×150cm  Acrylic painting on shaped wooden boxes  2018 손희옥_내일을 위하여  64×61cm 종이, 먹, 채색  2018

유인숙_다낭의 무희들  65×91cm  Oil on canvas 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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